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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, 농지이양 은퇴직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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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농업인 대상 최대 10년간 월 50만원 지급

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전경. 사진=데일리한국DB

[구미(경북)=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구미·김천지사(지사장 나창식)는 2026년 고령

농업인의 영농은퇴 후 생활 안정을 위해 '농지이양 은퇴직불제'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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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 대상은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업경영기간 합

산 10년 이상인 농업인이다.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 경지정리 완료

농지가 대상이다.

이 제도는 고령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도 이양하면 매월 일정 금액의 직

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한다.

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, 일정기간 임대 후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는 1ha당 월

40만원을 지급한다.

나창식 지사장은 "농지이양 은퇴직불제가 농업인의 자연스러운 세대교체가 돼 청년농업인이 농촌에

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
김철희 기자 chk1500@naver.com

저작권자 ©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